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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Violin School for Intermediate Learners

: Centering on Wohlfahrt 60 Studies Op. 45

Sun-Hwa Kang

Advisor : Prof. Han-Na Le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eaching and learning how to play the violin, intermediate learners need to

enhance musical nature and techniques. Therefore, teachers instruct both

musical pieces and etude for them. As etudes for intermediate learners, Kayser

School and Wohlfahrt School are representative. The former introduces the

purpose and method of practice for each etude in detail, but as the latter does

not introduce them at all, we have difficulty in teaching students with i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give helps for effective learning of various

techniques through analysing Wohlfahrt etude and to identify its importance and

necessity for intermediate learners.

For the purpos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violin, and the concept

and historical review of the etudes were analysed and violin schools which are

usually used in Korea were identified. Th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hlfahrt

School were analysed and to help various techniques presented in this school,

bowing and fingering were specifically described. Also, for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of various techniques presented in the analysis list, notes including

explanation were presented as an example.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etudes of Wohlfahrt School, it was discovered

that it was effectively composed of various techniques to acquire in the

intermediate step.

Most of the songs introduced were in major keys, particularly, C Major and

G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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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ing was classified into eight techniques and fingering was classified into

thirteen ones. As basic techniques such as detacher and legato in bowing and

holding-on technique and the fourth finger technique were repetitively used for

each song to make intermediate learners could learn them naturally and easily.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teach and learn techniques effectively

presented in Wohlfahrt Etude, teachers should present organized practicing

methods for learners, and learners should be awakened to learn them. However,

although such teaching and learning can not be always the best solution for

specific techniques included in each musical piec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give help for effective and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and there

will be more studies on the etudes for effective viol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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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바이올린은 현악기에서 가장 민첩한 악기로 악기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넓은 음

역과 다양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바이올린은 활 잡기, 악기자세잡기, 개방 현 소

리내기를 시작으로 간단한 동요를 연주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간단한 명곡 즉, 미뉴에트나 가보트 등을 연주하면서 음계를 익히는 연

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바이올린 지도 방법은 스즈키 교본을 통한 교육으로 우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다.

스즈키 교본은 명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교본으로만 지도가 이

루어지면 초급 단계를 지나 중급단계에 이르러 곡을 연주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테

크닉 교육이 부족으로 학생들은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바이올린

중급단계에서 곡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가르칠 때 음악성과 기술

성이 요구된다. 즉 테크닉은 음악을 표현할 때 필요조건이 되므로 레슨 할 때 다양

한 테크닉 연습과 학생에 맞는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이 필요하다(이가원, 2006: 78).

그래서 교사는 초급과정에서 기본 음계를 익힌 다음 연습곡을 같이 병행하여 가

르친다. 그러나 바이올린 교육에 있어 연습곡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여 교사가 학생

들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결과 연습곡 지도에 있어서 학생에게 필

요한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박자에 맞추어 악보보기 형식으로 끝

나는 경우가 많다.

중급과정을 위한 연습곡 교본으로는 대표적으로 카이저 연습곡과 볼파르트 연습

곡이 있다. 카이저 연습곡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세광음악출판사를 비롯한

국내외의 여러 출판사에서 편찬되고 있다. 이 교본은 각각 연습곡에 대한 연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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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응용연습 방법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교사가 지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크게 준다. 그러나 악곡의 길이가 너무 길며 악보를 독보하는데 있어 오선보가 작

게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연습곡 대부분 초급과정을 막 마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다라출판사와 한국음악사에

서 편찬되고 있는 볼파르트 연습곡은 카이저 연습곡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

려져 있는 교본은 아니다. 다라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은 1권으로 60곡이, 한국 음

악사에서 출판되는 책은 제 1권과 제 2권에 각각 30곡씩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볼파르트 연습곡은 구성이 짜임새 있게 되어 초급과정을 막 마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교본이다. 그러나 볼파르트 연습곡은 카이저와 다르게 각

각 연습곡에 대한 다양한 테크닉 설명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교사가 지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급과정을 위한 볼파르트 60연습곡 Op. 45을 선택하여 이

론적 배경으로 바이올린의 기원과 발전, 연습곡의 개념 및 역사적 고찰, 다양한 바

이올린 교본을 통하여 연습곡의 목적과 필요성을 연구한다. 그리고 볼파르트 연습

곡의 전반적인 특징과 운궁법, 운지법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토

대로 중급단계에서의 볼파르트 교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재 바이올린 중급교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볼파르트 60연습곡 Op. 45

에 관한 분석 연구이다. 연습곡 분석에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바이올린의 기원과 발전, 연습곡의 개념 및 역사적 고찰을 다루고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바이올린 교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바이올린 중급교본인 볼파르트 연습

곡의 전반적인 특징을 서술하였다. 또한 연습곡을 운궁법과 운지법으로 나누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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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냈으며 볼파르트 60연습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밝혔다.

볼파르트 60연습곡 Op. 45는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권에서는 주로

제 1포지션에서의 연습을 다루었고, 제 2권에서는 1권과 다르게 제1포지션, 제 2포

지션, 제 3포지션의 3개 포지션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곡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1포지션음계만 연주하는 교본을 초급 교본, 1포지션뿐만 아니라 제 3

포지션까지 음계를 연주하는 교본을 중급 교본, 다양한 포지션을 연주하는 교본을

고급 교본으로 나누었다. 볼파르트 연습곡은 제 3포지션 음계까지 나오기 때문에

중급교본으로 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볼파르트 연습곡은 중급교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급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테크닉을 기준으로 운궁법과 운지법을

분석하였다.

3. 선행 연구의 고찰

본 연구에 앞서 바이올린 연습곡을 분석, 연구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

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권보경(1993), 김윤진(2001), 김현국(2007), 박가영

(2007), 이가원(2006), 황영복(1996)은 바이올린 연습곡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하

였다. 세부적인 수준별 연구로는 김윤진, 김현국, 박가영은 중급교본을 중심으로, 권보경,

이가원은 중급교본과 고급교본을 종합적으로, 황영복은 고급교본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하

였다.

김윤진(2001)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바이올린 교본의 선정과 지도방법의 중요성

을 언급하였으며, 그 중 바이올린 중급수준의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볼파르트 연습곡의

특징과 지도교사의 역할그리고 연주법에 대해연구하였다. 하지만 연주법에 대한 지도방안은 운

지법은 제외하고 운궁법만 연구 제시하였다.

김현국(2007)은 바이올린 학습에 있어 전문적인 테크닉을 익히기 위한 카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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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studies for violin』 OP. 20을 바탕으로 각각의 연습곡들을 운궁법과 운지법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연습곡이 목적으로 하는 테크닉과 그것을 익히기 위한 예비 학

습방법, 기본 학습방법, 응용 학습방법을 연구하였다.

박가영(2007)은 중급 바이올린 교육에 많이 쓰이고 있는 연습곡 교본인 호만과 카이저의

교본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제 연주곡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스즈키

교본과 연계 시켜 연주곡에 활용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였다.

이가원(2006)은 바이올린 테크닉과 연습곡에 관한 문헌을 통해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서

연습곡의 위치와 그 역사적인 인식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카이저, 볼파르트, 마자스, 돈트,

크로이쩌를 분석을 통해 각각의 테크닉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연습곡들을 단계별로 정

리, 연구 하였으며 개개인 마다 수준에 맞는 연습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시하였

다.

권보경(1993)은 Violin Etude중에 초급과정을 습득한 뒤, 중·고급과정에서의 violin의 운

지법과 운궁법을 체계적으로 연마하여 실제 연주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카이저, 크로이쩌,

호만, 로드, 파가니니 연습곡과 바하의 파르티타 외 여러 응용곡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그리

고 효과적인 연습방법과 연주기능 신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 고찰하였다.

황영복(1996)은 바이올린 교육에 있어 고도의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 필수적으로 다루어

야 할 크로이쩌 『42studies for violin』교본에 단음을 중심으로 한 연습곡만을 바탕으로

연습곡의 각각의 학습목적을 파악하고, 그것을 익히기 위한 과정을 예비학습, 기본학습, 응

용학습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학습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선행 연구된 자료를 살펴보면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급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볼파르트 연습곡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연습곡의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볼파르트

연습곡에 특징을 알아보고, 운궁법과 운지법 분석을 통해 연습곡에 나타난 다양한 연주법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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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바이올린의 기원과 발전

바이올린의 기원을 찾는 학자들 역시 이 악기의 시초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

하지 못한다.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

득한 먼 태고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가지 형태의 궁주악기(弓奏樂器)들의 각각

의 특징들이 융합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시작

한 시기는 대개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1535년 바디우스1)

(Jobocus Badius 1462∼1535)가 그린 <현악 앙상블의 모습>의 그림에서는 고대 그

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의사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가 현악 앙상

블을 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보이는 악기는 16세기 바이올린 콘소트2)(consort)

의 모습을 띄고 있다(그림1).

[그림 1] 16세기 바이올린 콘소트의 모습

1) 바디우스 : 브뤼셀 근처의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인쇄산업의 선구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

2) 콘소트 : 16, 17세기의 영국의 실내악 합주단이나 그들이 연주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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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스(Sachs)는 현악기에 대한 기원을 연구하기 위하여 어원학(語源學)을 토대로

하여 탐구한 결과, ‘바이올린(Violin)’은 비올(Viol)로부터, 비올은 비엘(Viel)에서, 비

엘은 피들(Fiddle)로부터 파생되었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Sachs. 1940: 274-275).

하지만 피들의 근원이 되는 악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현악기 근원에 대한 기록은 구약성경의 사무엘서, 시편, 이사야서에서 비올과 리

라(Lyre)에 대해 언급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악기의 연주

방식 및 모양을 고려하였을 때, 바이올린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악기는

‘리바나스트론(Ravanastron)’이다. 이 악기는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작은 원통에 두

줄을 달아 활로 연주하며 우라니라 국악기인 해금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

헤론 알렌(Heron A.)은 ‘ 리바나스트론’이 ‘케만지(Kemangeh)’와 ‘레바브(Rebab)’로,

‘레바브’는 다시 '루베베(Rubebe)'로 발전하였고, '루베베'는 '가이그(Gigue)'와 '레

벡(Rebac)'으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였다(Heron A. 1890: 29-57).

2개 혹은 3개의 현으로 된 작은 배(pear) 모양의 ‘레벡’은 중세 및 르네상스 시

대에 사용된 찰현악기의 일종으로 아리비아의 ‘레바브’와 비슷하다. 고대 아라비아

인들이 사용한 ‘레바브’는 조금 더 발달된 형태로 무어인3)이 스페인에 침입할 당시

‘레벡’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된다(그림 2). 그것이 게르만 인들에 의해 ‘피들’이

라는 악기로 개량된다. 피들은 프랑스어로 ‘비엘’이라고 불렸다.

[그림 2] 레벡

3) 무어인 : 711년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아랍계(系) 이슬람교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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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5세기 이후, 비엘은 이 무렵부터 비올(viol)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비올

은 16∼18세기 유럽에서 실내악 연주에 쓰였으며, 크기에 따라 ‘트레블 비올’, ‘테너비

올’, ‘베이스비올’, ‘더블베이스 비올’ 로 나뉜다. 비올족(viol family) 악기는 저음용 악기

로 연주회장 보다는 가정이나 실내 음악에 많이 쓰였다. 비올족은 현이 6개였으며, 울

림구멍도 f자 모양이 아니 C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 악기는 수직으로 세워 악

기의 밑바닥을 무릎에 놓거나 혹은 두 다리 사이에 끼워서 연주하는 비올을 ‘비올라 다

감바(Viola da Gamba)'라 불렀다. 그리고 팔에 바치고 연주하는 비올을 ’비올라 다 브

라치오(Viola da Braccio)'라 하였다. 이러한 비올족은 후에 바이올린족(Violin family)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1600년경 종교적인 영향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악기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적, 사

회적, 문화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성악 선율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연주회를 위한 독

주악기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오페라의 성황은 기악곡의 발전을 가속화 시켰으며,

이탈리아 상업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세워진 베네치아 극장에서 오페라나 기악합주 연

주회가 시민에게 개방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비올족 악기는 넓은 극장의 여러

청중 앞에서 부드럽고 음량이 너무 작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충족할 수 없게 되었으

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17세기 바이올린족의 등장으로 인해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

었다.

17세기가 시작되면서 바이올린은 솔로 악기로 발전하기 시작하며, 이탈리아의

‘브레시아4)(Brescia)’와 ‘크레모나5)(Cremona)’가 바이올린 제조의 명가로 우위를 점

하였다. 안드레아 아마티6)(Andrea Amati 1511∼1579)의 아들 안토니오 아마티7)

(Antonio Amati, 1550∼1638)와 지롤라모 아마티8)(Girolamo Amati, 1511∼1635)의

4) 브레시아 :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州)에 있는 도시

5) 크레모나 :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의 도시이며, 17~18세기에는 아마티,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등의 뛰어난

바이올린 제작자가 배출되고 악기의 마을로도 유명하다.

6) 안드레아 아마티 : 크레모나 지방의 첫 바이올린 제작자로 초기의 기록된 바이올린 제작은 1546년의 세 개의 현을 가

진 바이올린으로 19세기 초에 밀란 지역에서 발견되어 여전히 존재한다.

7) 안토니오 아마티 : 지롤라모 아마티와 바이올린 제작을 거의 함께 하였으며 550~650개의 바이올린이 둘의 합작으로

여겨진다.

8) 지롤라모 아마티 : 자신의 라틴어 형 이름인 Hieronymus를 악기에 라벨을 붙일 때 써 넣곤 하였다. 두 번째 부인과

아홉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 하나가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인 니콜로 아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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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제작으로 크레모나가 처음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마티 가문의

바이올린은 지롤라모의 아들 니콜로 아마티9)(Nicolò Amati, 1596∼1684)에 의해 정

점에 이르게 된다.

1630년 이후 아마티 가문의 제작비법은 가족이 아닌 제자들에게도 전수되기 시

작하였다. 아마티에게 비법을 전수받은 대표적인 제조가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

리10)(Antonio Stradivari, 1648∼1737)와 안드레아 과르네리11)(Andrea Guarneri,

1623∼1698)로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명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스트라

디바리의 바이올린은 오늘날과 같은 바이올린의 규격의 모델이 되었다.

18세기 후반까지도 바이올린을 잡는 자세는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다. 바로크 초

기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춤곡을 연주할 때는 주로 바이올린을 가슴에 대고 스크

롤부분을 거의 허리까지 낮게 낮추었으며, 목에 대고 연주하는 방법은 오늘날과는

달리 줄걸이12)(TailPiece)의 오른쪽에 턱을 갖다 대고 연주하였다. 또한 바이올린

몸체가 고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포지션의 이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주로 제 1포지

션에서만 연주했다. 이러한 연주 자세와 연주방법은 오늘날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독일의 음악가 요한 레오폴트 모차르트13)(Johann

Georg Leopold Mozart, 1719-1787)는 1756년 출판된『바이올린 교정(敎程)』에서

바이올린을 가슴에 대고 연주하는 방법은 우아하지만 포지션 이동에 있어서 불편

한 반면, 턱 아래 바이올린을 두는 방법은 편하면서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바이요14)(Pierre-Marie-Francois de Sales Baillot, 1771∼1842)가 그의 <바이

9) 니콜로 아마티 : 아마티 가문에서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제작가였으며, 그가 만든 악기들은 아름다운 톤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였다.

10)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 스트라디바리는 니콜라 아마티의 제자로서 1665년부터 자기의 이름을 넣어 바이올린을 제작

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애에 1100개의 바이올린을 제작했다고 하며, 그 외 많은 비올라와 첼로도 제작했다. 그 중에

약 500개의 바이올린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하는데, 진품으로 확인된 것은 50∼60개 있다고 한다.

11) 안드레아 과르네리 : 과르네리 가문의 창시자이자 ‘델 제수’의 조부이다. 과르네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현악기를 제조

하기 시작한 1650년대에는 당시 가문의 안드레아 과르네리가 아마티 공방의 견습생 이었던 터라 주로 아마티의 방식

을 따랐지만, 이후에는 과르테리 고유의 양식을 발전시켜 독립된 장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과르테리 악기 라벨은

IHS와 십자가 문양으로 표기되어 있다.

12) 줄걸이 : 현악기의 줄을 걸어 주는 것.

13) 레오폴트 모차르트 : 독일 아우그스부르그 출생으로 음악 교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지금은 볼프강 아마데우

스 모차르트의 아버지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당대에는 잘 알려진 작곡가였다.

14) 바이요 :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로『바이올린 주법』을 1834년 편찬하였으며, 거기서 그는세부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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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기술>에서 바이올린은 왼쪽 빗장뼈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약 45도 기울

여, 줄걸이틀의 왼쪽에 올려놓은 턱으로 누르고, 대충 수평이 되게 한 다음, 악기

머리의 소용돌이는 가볍게 쳐드는 듯이 왼쪽 어깨의 중앙과 마주보는 듯이 하고,

왼쪽 팔꿈치는 뒤판의 중앙 바로 밑에 오게 안으로 끌어당겨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Marc Pincherle, 1989: 24).

이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바이올린의 연주 자세는 1820년경 루이스 슈포어15)

(Louis Spohr, 1784-1859)의 턱 받침(chin rest) 발명으로 현대의 자세로 연주자세

가 굳어지게 되었다. 또한 턱 받침과 더불어 어깨받침 제작으로 인해 바이올린을

고정하고 연주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포지션 이동과 보다 빠른 연주가 가능한 악기

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자세는 바이올린을 어깨와 쇄골위에 두고 왼쪽 턱으로 눌러 받친 후

왼손의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사이에 악기의 목(Neck)이 들어가도록 한다. 그

리고 왼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4개 손가락은 현위에 놓는다. 그러나 갈라미

안16)(Ivan Galamian, 1903∼1991)은 몸, 팔 그리고 손과 악기와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이올린 자세는 악곡을 연주하는데 있어 편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자신 스스로의 신체구조에 알맞게 자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깨받침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악기의 뒤판에 닿지 않은 형태 중에서 선택

해야 하며 악기의 중앙부에 있는 줄걸이를 타 넘지 않도록 턱받침을 사용하여 턱

이 줄걸이를 꽉 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하고 있다.

기까지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15) 루이스 슈포어 : 독일 출신의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이다. 본명은 루트비히 슈포어(Ludwig Spohr)이다.

19세기 전반(前半) 독일의 대표적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교향곡의 작곡을 남겼으며, <파우스트>

나 <이에존다>와 같은 독일어의 국민적인 제재에 바탕을 둔 오페라를 써서 베버와 함께 국민 오페라에의 공헌자로

서 유명하다. 특히 <이에존다>는 교묘한 줄거리와 음악이 잘 융합되어 성공하였으며, 그것으로써 슈포어는 낭만파

음악가로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6) 갈라미안 : 1903년 이란의 타브리즈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바이올린 교육자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은 방법으로 바이

올린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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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습곡의 개념 및 역사적 고찰

1) 연습곡의 개념

연습곡의 어원은 Latin어의 Studium에서 나온 것으로서 “공부하는 과정” 또는

“공부를 위한 것”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연습곡의 단어는 12세기 초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음악과는 관계없이 “취향(taste) 또는 ”적용

“(application)이란 뜻으로 미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B. Oscar, 1932:

277). 영어로는 study 혹은 exercise, 불어로는 étude, 독어로는 Etüde, 이태리로는

Studio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습곡’이라 부른다. 이러한 연습

곡이 음악과 관계를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경부터이다.

연습곡의 형태는 대부분 보통 독주악기의 어떤 특정한 기교를 발달시키고 연습

시키기 위해 작곡된 간단한 곡들로 구성되어진다. 베이커와 뉴 그로브 음악사전

을 통해 연습곡에 대해 살펴보면 조금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베이커 사전

은 연습곡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여러 조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모음집 형식

(Published in Groups)으로 발행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습곡을 정

식작품의 형식을 갖지 못한 곡으로 공연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음악적 기반에

서 제시된 도전적인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

하였다. 뉴 그로브 사전에서는 콘서트 연습곡까지 포함하여 연습곡에 대한 개념

을 넓게 설명하고 있으며 연습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교육되어 왔

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 연습곡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

고 있다. 그러나 베이커 사전과 뉴 그로브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어떠한 테크닉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습득하여 연주자의 기술적 기량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연습곡이란 주로 기악분야에서, 연주자의 연주 능력을 복 돋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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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한 곡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현재의 의미를 지닌 연습곡이라는 용어는 18

세기 말경 크라머17)(J.B. Cramer, 1771∼1858), 클레멘티18)(M. Clementi, 1753∼

1832)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연습곡은 현대에 이르러 건반

악기,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까지 통용적으로 만들어지고 편곡되어져

특정 테크닉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연습곡은 기계적인(Mechanical Exercise), 음악적인(Musical Piece)것으로 구분

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완전한 의미에서의 연습곡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습곡은 교육적인 내용과 목적을 지닌 기악곡으로

적어도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연주자로 하여금 기술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음

악적인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악기의 테크닉 연습을 위해 연습곡이 쓰이고 있다.

바이올린 역사에서도 찾아보면 그 시대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대부분

작품과 더불어 연습곡을 작곡하였으며 책으로 만들어 편찬하였다. 이처럼 연습곡

은 바이올린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생겨졌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항상 함

께 하였으며, 악기의 모양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테크닉의 등장으로 인하여 연습

곡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습곡의 목적은 음계19)(Scales), 아르페지오20)(Arpeggios), 옥타브21)

(Octaves), 더블스톱22)(Double stop), 트릴23)(Trills), 운지법24)(Fingering) 등의 테크닉

17) 크라머 : 독일 출신의 피아니스트, 작곡가로 고전주의시대에서 낭만주의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대표적인 피아니

스트의 한사람으로 같은 시대의 음악가 베토벤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음악교육가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

고, 런던 음악출판사 크라머 앤드 컴패니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18) 이탈리아의 피이나스트, 교육가, 연주가로서도 이름이 있었으나 교육가로서 후세에 많이 알려져 있다. 100곡이 넘는

피아노곡 중에는 우수한 것이 많으며, ‘근대 피아노 연주법의 아버지’라 불린다.

19) 음계 : 악곡 전체 EH는 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음을 1옥타브 안에 계단 모양으로 정리한 음렬.

20) 아르페지오 : ‘분산 화음’ 및 그 주법을 뜻한다. 코드의 구성음이 분산되어 배치되는 모양을 분산 화음이라고 하며,

반주에서 코드 연주형태나 라인 만들기 등에 응용된다.

21) 옥타브 : 완전 8도 음정을 의미한다.

22) 더블 스톱 : 두 개의 줄을 동시에 켜는 것. 즉, 겹음주법과 같은 의미이다.

23) 트릴 : 꾸밈음의 일종으로 본디음과 그 2도 위의 도움음이 떨듯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 악보에서 보통 tr로 나타내

며, 그 뒤에 물결 모양의 선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24) 운지법 : 악기를 연주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로 음표의 위나 아래에 숫자를 기입하여 이를 지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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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정확한 원리에 바탕을 둔 의

식적인 연습곡들은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뿐 아니라 훌륭한 테크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연주자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바이올린 연습곡은 이러한 운지법(Fingering)뿐만 아니라 운궁법(Bowing)으로

나누어 설명 될 수 있으며, 완전한 의미의 연습곡은 이 두 가지의 테크닉을 동시

에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2) 역사적 고찰

바이올린 음악의 역사는 악기의 탄생과 함께 무곡이나 세속가곡으로 시작된다.

프랑수아 1세에서 루이 14세에 이르는 프랑스의 군주들은 두쉬, 오트 통트르, 퀴앙

트, 바스를 포함한 모든 바이올린족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고용하고 있었다. 처

음에는 궁정 가장자리에서 천시되었던 바이올린 족 연주자들은 루이 13세(Louis XII

,1601∼1643)시대에 ‘왕의 24의 Violin’이라는 조직이 생겼으며, 1580년대에 이르러 군

주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면서 이윽고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Canzon

da sonare』또는 『Intermedio』라는 표제로 되어있는 기악곡집에서 5선보로 표기

된 바이올린 음악이 출현하게 되었다(Marc Pincherle, 1989: 43).

17세기에 이르러 바이올린은 이태리 크레모나 출신의 몬테베르디25)(Claudio.

Monteverdi, 1567∼1643)에 의해 본격적인 바이올린 음악이 시작되었다. 초기 바이

올린은 무도회 음악과 대중음악을 위해 사용되었다. 오페라에서는 여러 가지 운궁

법26)(Bowing Technic), 겹음주법27), 트레몰로28)(Tremolo)나 피치카토29) 등 기초적

25) 몬테베르디 : 이탈리아의 작곡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에서는 후세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규칙적인 교체

를 볼 수 있고, 모든 음악적인 요소가 지극히 유연하게 옮겨가면서 극적 효과를 잘 살리고 있다.

26) 운궁법 : 현악기에서 활을 쓰는 방법으로 운궁법에서는 먼저 내림활, 올림활로 구별된다.

27) 겹음주법 : 더블스톱과 같은 뜻으로 현악기에서는 동시에 여러 줄을 켜는 것을 의미한다.

28) 트레몰로 : ‘떨리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같은 음을 빠르게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바로크 시

대 초기에 꾸밈음의 일종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29) 피치카토 :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등의 찰현악기에서 활을 사용하지 않고 현을 손가락으로 퉁겨 연주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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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법 외에 1621년에 카스텔로30)(Dario Castello, 1560∼1640)는 소나타 중에 빠

른 음계적 패시지31)(Passage), 빠른 분산화음, 트릴(Trill)의 연속을 행하였고, 그란

디32)(Alessandro Gradi, 1577∼1630)는 1628년 소나타에 겹음주법 등 다양한 주법

이 바이올린 연주에 시도되어졌다. 하지만 바이올린 그 자체에 본래 적합한 곡을

연주하게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윽고 17세기부터 바이올린 고유의

레퍼토리가 작곡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중반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자 코렐리33)

(Arcangelo Corelli, 1653∼1713)에 의해 바이올린 음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당

시 바이올린은 아직 개척 초기의 악기였는데 코렐리는 바이올린의 연주기법을 개

척하고 두 가지 악기군의 교체, 대립에 바탕을 두는 콘체르토 그로소34)(Concerto

grosso) 형식을 완성하여 바이올린의 발전에 이바지 했다. 또한 베니스의 비발디35)

(Antonio Vivaldi, 1678∼1741)는 새로운 연주기술과 음형들을 도입하여 왼손이 움

직이는 범위를 확장시켜 12포지션(12th Position)까지 사용했다. 그는 많은 기악 작

품을 썼으며, 합주 협주곡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를 하였다. 이처럼 바이올린 음악

은 소나타, 교향곡, 4중주, 협주곡이라고 하는 대고전 형식으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

며 발전하게 된다.

그 후에 로카텔리36)(Pietro Antonio. Locatelli, 1695∼1764)는 겹음주법(Double

법. 통상으로 pizz로 표기한다. 다시 활로 현을 켜는 주법으로 되돌아갈 때는 arco로 표기한다.

30) 카스텔로 : 이태리 작곡가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16개음표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31) 패시지 : 음악에서 독립된 발상을 하지 않고 선율 사이에서 빠르게 상행(上行) 또는 하행하는 경과적인 악구.

32) 그란디 : 이탈리아의 작곡가로 몬테베르디의 영향을 받아 모노디 양식에 의한 솔로 모테트를 많이 작곡하였다. 콘체

르토 양식에 있어서 몬테베르디에 버금가는 초기 바로크의 최대 작곡가이며, 쉿츠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33) 코렐리 : 코렐리는 60곡의 소나타를 작곡했으며, 그 대부분은 2개의 바이올린과 1개의 첼로, 건반악기에 의한 것이

다. 그는 가곡이나 오페라, 오라토리오를 쓰지 않았고, 모두가 현악기 곡이었다.

34) 콘체르토 그로소 : 바로크시대 특유의 기악협주곡으로 몇 개의 독주악기로 이루어진 소악기군(콘체르티노)과 보다

큰 합주단을 위하여 쓰여진 악곡. 이탈리아의 코렐리, 비발디 등에 의해 확립되고 J.S.바흐의 《브란덴부르크협주

곡》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35) 비발디 :비발디는 협주곡에 하나의 체계를 쌓은 공적은 높이 평가된다. 그는 가극 · 모테트 같은 종교곡을 많이 썼으

며, 또 바이올린 협주곡 79곡, 바이올린 소나타 18곡, 2개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3중주곡 12곡, 여러 종류 악기의

중주를 위한 협주곡 65곡 등 많은 기악 작품을 썼다. 바흐는 비발디를 가장 존경하며 일종의 교전(敎典)으로 삼았는

데, 몇 개의 협주곡은 바흐에 의해 편곡되었다. 예를 들면 비발디의 제3번 G장조가 바흐의 클라비어 협주곡 F장조

로, 제8번인 a단조가 오르간 독주곡 a단조로, 제9번 d단조가 클라비어 독주곡 d단조로 편곡되었다.

36) 로카텔리 :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태어났으며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베네치아·만토바··뮌헨 등지에서 이름을 날리고

1729년 이후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는데 그는 더블 스톱의 테크닉이 뛰어났다. 또한 그는 바이올린의 고

음역과 아르페지오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소나타 형식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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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s), 음정의 도약, 하이 포지션(High position)을, 타르티니37)(Giuseppe Tartini,

1692∼1770)는 베라치니, 제미니아니 등의 영향으로 온활을 사용한 서정적인 표현

을 연구하여 운궁법과 운지법의 분야에서 고도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18세기 중반부터 바이올린은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는 형태, 또는 실내악

이나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주선율을 연주해야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선율들을 더 돋보이게 할 만한 기술들이 요구 되어져 갔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바

이올리니스트들은 작품의 작곡뿐만 아니라 교수법 연구를 통한 연습곡 편찬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1795년에 새롭게 창단된 파리 콘서바토리(Conservatoire

de Paris)은 당시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수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파리 콘서바토리의 수업진행은 개인레슨과는 다르게 연습곡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바이올린 음악적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주법 습득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습곡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걸쳐 편찬된 연습곡이나 저서는 대부분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한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였다.

1800년대의 연습곡 편찬의 시작은 프랑스 보로도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자

곡가인 가비니에(Pierre. Gavinies, 1728∼1800)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796년 이후

음악원에서 활약하였으며 그의 작품 『Les vingt-quatre matiness: 24개의 마티

네』(1800)는 표준적 연습곡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비니에에 이어서 프랑스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인 크로이처

(Rodolphe Kreutzer, 1766∼1831), 로드(Pierre Rode 1774∼1830), 바이요(Pierre

Baillot, 1771∼1842)는 새롭게 창단된 파리 콘서바토리(Conservatoire de Paris)에

서 만나 공동연구를 하여 『Méthode de violin: 바이올린 교수법』(1802)을 편찬

하였다. 그리고 크로이처는 『Dix-neuf études ou caprices pour le violon seul:

42개의 에튜드』(1796)를, 로드는 『24개의 카프리스』(1813)를, 바요는 『바이올

37) 타르티니 : 이탈리아가 낳은 바이올린의 시조라 불리우며, 작곡가 겸 바이올린 주자로서 비발디와 함께 여술 전당에

높이 내걸리는 악성이다. 1728년 파도바에 음악학교를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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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교본』(1834)를 편찬하였다. 크로이처는 비오티가 확립한 원칙을, 바이요는 테

크닉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함과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 하였다. 특히 크로이

처와 로드의 연습곡은 지금까지도 좋은 교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바이

올린 운궁 기술에 있어 과학적인 체계를 잡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들 외에도

1820년에는 마자스(Jacques-Féréol Mazas, 1782∼1849)는 1820년 하모니와 화음

에 대한 교수법을 발표하였으며, 『75 Etude méoidiques et progressives, op. 3』

(1843)를 발행하였다. 이 연습곡은 3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다

이탈리아의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는 피오릴로(Federigo Fiorillo, 1755∼1823),

파가니니(Niccolo Paganini, 1782∼1840), 로벨리(Pietro Rovelli, 1793∼1838)가 있

다. 피오릴로는『Eutudes de violon formant 36 caprices』(1810)을 편찬하였다.

19세기 초엽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는 파가니니는 찬란한 변화에 찬

연주회용의 소품임인 동시에, 고도의 기교에 대한 온갖 문제가 다루어져 있는

절대적인 연습곡으로 평가받고 있는『24개의 카프리스』(1813), 『12개의 연습

곡』(1820), 로벨리는 1820부터 1822년까지 『Twelve capries op. 3 and 5』를

편찬하였다.

폴란드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비에냐프스키(Henryk Wieniawski, 1835∼1880)는

1850년까지 재입학한 파리 콘서바토리에서 화성학 공부를 한 후 『L'école

moderne, op. 10』(1854)와 『Études-caprices avec accompagnement d' un

second violon, op. 18』(1863)을 편찬하였다. 이 연습곡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다음으로 가장 음악적이고 큰 노력을 요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바이올린니스트 겸 작곡가 호만(Christian Heinrich Hohmann, 1811∼

1861)은 『Praktische Violin-Schule: 바이올린 교본』(1849)을 저술하였으며, 원본

은 총 5권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카이저(Heinrich-Ernst Kayser, 1815∼1883)는

『Thirty-six Etudes, op. 20』(1848)과 『Neueste Methode des Violinspiels, op.

32』(1867)를 편찬하였다.

벨기에 지방 특유의 바이올린 연주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샤를 드 베리오(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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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Bériot, 1802∼1870)은 『3부로 이루어진 바이올린 주법: Méthode de violin en

3 parties』(1858)를 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는 돈트(Jakob Dont, 1815∼1888)와 볼파르트

(Franz Wohfahrt, 1833∼1884)가 있다. 돈트는 『24 Vorubüngen zu Kreutzers und

Rodes Etüden, op. 37』(1848)과 『Etüden und Kaprices, op. 35』(1849), 볼파르트

는 『60 Etüden』(1874) 편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바이올린 연습곡으로 널리 쓰이

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셰프치크(Otakar Sevcik, 1852∼1934)는 거

의 20년에 걸쳐 『Schule der violintechnik, op. 1』(1881), 『Schule der bowingtechnik,

op. 2』(1895), 『40 Variation in an easy style, op. 3』, 『Violin tutor for beginners,

op. 6』(1908), 『Preparatory trill exercisec, op. 7』, 『Changes of positions op.8』,

『Double-stop proficiency exercises, op. 9』, 『Schule der Intonation on a harmonic

basic, op. 11』를 편찬하였으며, 바이올린 연주를 위한 세밀한 기술적 완벽함을 강

조하였다. 또한 현대 바이올린 학습 체계에 혁명을 가져다주었다.

헝가리의 바이올린 연주자 겸 교사인 칼 플래쉬(Carl Flesch, 1873∼1944)는

『Basic studies for violin』(1911), 『Studies and exercies for violin 1-3』(1921),

『The art of violin piating 1-2』(1923-1928), 『Scale system』(1926),

『Problems of tone production in violin piaying』(1931), 『Violin fingering; its

theory and practice』(1943), 『The memories of carl flesch』(1957)를 편찬하였다.

또한 그는 교수하는데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춘 개인 레슨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학생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

으로 학생들의 독립성을 길러 주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20세기 바이올린 연

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모든 바이올린 연주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연주

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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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올린 교본

1) 교본의 정의

교본이란 교칙본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성악 또는 기악 학습을 위해 마련된

교육 도서 및 악곡집의 일체로서 음악 학습의 기초 이론 습득과 연주기능 연마를

주목적으로 해서 단계적, 체계적으로 편찬되는 책을 뜻한다. 바이올린 교본의 경우

단계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테크닉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바이올린 교본

(1) 초급교본

① 스즈키 바이올린 교본(Suzuki Violin Method)

바이올린 교육에 있어 필수 교본으로 여겨지고 있는 스즈키 바이올린 교본은 일

본의 바이올린 교수 스즈키 신니찌가 30여년에 걸쳐 만들었으며, 이 교본은 1955년

동경의 전음악보 출판사에서 제 1권이 출판된 이래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편찬되어지고 있다(윤진영,황경익, 1998: 23). 그리고 이 교본

은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접 작곡한 곡, 미뉴에트나 가보트 등에서 인용

편곡한 곡, 또는 협주곡과 소나타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곡이 배치되어 있다.

1권, 2권, 3권까지는 흥미를 잃지 않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동요와 민요, 소

품곡으로 구성 되어 있다. 4권부터 10권까지는 협주곡과 소나타를 중심으로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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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 꾸밈음, 트릴 등 다양한 테트닉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스즈

키 교본 다른 교본과 달리 콤팩트 디스크(CD)가 첨부 되어 있어 음악적 감수성 및

예습, 복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곡 위주로 구성 되어 있어 세부적인 테크닉 공

부를 하기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시노자키 바이올린 교본(Sinozaki Violin Method)

일본의 바이올린 교수 시노자키가 오랜 기간 자신의 경력과 연구에 비추어 1955

년 만든 교본으로 총 1권에서 6권으로 되어있고 요즘에는 합본집으로 출판되고 있

다. 스즈키를 모방해 민요를 인용하였고 음계와 연습곡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 교본은 다른 교본에 비해 오선보의 간결이 크고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많이 삽

입되어 있어 배우는 어린이들이 쉽게 악보를 보며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악보 윗부분에 부분 연습할 악보를 제시하여 연습에 도움을 준다. 하지

만 1권에서 초급학생들이 연주하기에 어려운 조성으로 되어 있어 운지 하는데 어

려움을 겪기도 한다.

③ 호만 바이올린 교본(Hohmann Violin Method)

독일의 작곡자인 호만이 만든 교본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4권으로 출판되고 있으

며 바이올린 입문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교본은 2중주로 된 연습곡이 많이 수

록되어 있어 앙상블 능력을 길러주며, 테크닉 향상, 독보력, 정확한 음정 연습에 도

움을 주는 연습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바이올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로

만들어진 연습곡을 통해 음정을 정확하게 운지하고 음정듣기 연습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소품곡을 통하여 여러 가지 테크닉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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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트링 빌더 바이올린 교본(String Builder)

스트링빌더 바이올린 교본은 현악 연주법 개발을 위해 구성된 벨원(Belwin)현악

연주코스의 기본교본이며, 저자는 사무엘 아플레바움(Samuel Applebaum)이다. 이

교본을 통하여 독주곡, 합주곡, 현악 오케스트라 곡이 함께 있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의 연주법을 총망라하여 배울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4월에 출판

되어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발행되어 현재

까지 초등 교육기관으로부터 음악대학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교본의 특

징은 각 페이지마다 제목이 있어 무엇을 위한 연습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

성되어 있다.

⑤ 셰프치크 교본(O. Sevick School of Violin Technics)

셰프치크 바이올린 교본은 기본적인 테크닉을 익힐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셰

프치크는 특정 악곡의 테크닉을 익히기보다는 바이올린 연주에 필요한 가능한 모

든 운동을 익히기 위한 학습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파가니니 연습곡이나 로데 연습

곡은 악고에 등장하는 테크닉을 중심으로 작곡 되었지만 셰프치크 교본은 수학에서

조합을 이용하여 각각 손가락의 수많은 운동을 간단한 악보로 하나하나 제시하여 학

습하도록 하였다. 즉, 간단한 악보로 테크닉을 익히게 되면 악보 보는 시간이 줄어

들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집중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이렇게 학습된 테크닉이 악곡에서 나오면 어떠한 바이올린 연주상의 손가락 운

동을 직면하더라도 특별한 훈련 없이 쉽고 빠르게 연주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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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급교본

① 카이저 24연습곡 (Kayser Violin Étude)

초급에서 중급으로 입문하기 위한 과정에서 테크닉을 익히기 위한 교본으로 각각

의 연습곡마다 바이올린의 테크닉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고 있으며, 손가락 번호

와 활쓰기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연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각 곡마다 원래

의도된 활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 다양한 테크닉을 익

힐 수 있다.

② 볼파르트 60연습곡 (F. Wohlfahrt 60 Studies)

초급과정을 막 마친 학생들이 중급단계에서 익혀야 할 다양한 테크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보다 쉽게 연습할 수 있도록 오선보가 다른 악보에 크게

되어 있고 악보가 곡 번호에 맞게 난이도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③ 서드 포지션(Third position)

제 1포지션 음계를 익힌 학생들이 제 2포지션 이상의 음계를 익히기 위한 교본이

다. 이 교본은 G현, D현, A현, E현의 여러 포지션 음계, 포지션 이동, 하모닉스 주법

익히기를 기본 연습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간단한 동요와 민요, 간단한 소품을 통해

다양한 포지션을 음계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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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교본

① 칼 플래시 바이올린 음계 연습곡(Carl Flesch Scale System)

근대적 바이올린 주법을 확립시킨 칼 플래시가 만든 교본으로 중급과정을 막 마

친 학생들에게 바이올린 테크닉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

적인 테크닉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정연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이

교본은 조성에 대한 이해력도 높여 주어 음악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매우 도움을

준다.

② 돈트 35개의 연습곡(J. Dont Op. 35 Etude)

바로크, 고전, 낭만시대의 작품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의 모든 바이올린의 테크닉

이 담겨 있어서, 다양한 바이올린 테크닉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준다.

③ 로데 24개의 카프리스(P. Rode 24 Caprice)

24개의 조성이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정확한 음정조절 능력, 즉 운지법

중심의 연습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운궁법은 지극히 일반적인 기법이 다루어

지고 있어 운지와 운궁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연습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④ 크로이처 42개 연습곡(R. Kreutzer 42 Etude)

바이올린의 필수 교본으로 일컬어지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습곡이다.

이 연습곡은 전문 연주자로 넘어가기 위한 전문적 문헌이라 할 수 있으며 바이올

린 협주곡이나 소나타 등에서 요구되어지는 오른손과 왼손의 전반적인 테크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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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구성한 교본으로서 실제 활용에 있어선 비슷한 테크닉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본에 비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⑤ 피오릴리 36개의 카프리스(L. Fiorillo 36 Caprices)

유일하게 이탈리아 학파의 연주법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파가니니 주법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중·상급자를 위한 연습곡이다. 짧은 연주 악곡과 연속적 연습곡이

고르게 짜여 있는 악곡들로 각각의 연습곡들은 하나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연습곡을 위해 조성이 교묘하게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고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⑥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Paganini 24 Caprices)

카프리스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출판된 유일한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1820년

에 초판이 나왔다. 반주가 없이 독주 바이올린만으로 연주되는 이 작품은 모든 구

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체의 일부분처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던 그의 바이올

린 음악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플래절랫(flageolett)주법을 제

외한 바이올린의 표현 기교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일명 바이올린 테크닉 교과서

로 불리기도 한다. 24개의 모든 곡이 대체적으로 연주시간 3분∼5분 정도로 매우

간결한 소품으로 수많은 바이올린 기교 곡 가운데서 특이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 곡은 대중 앞에서의 연주회를 목적으로 작곡되거나 그렇다고 순전

히 연습곡처럼 연습만의 용도가 아닌 완벽하게 균형 잡힌 바이올린의 기교와 음악

성의 배합을 위한 작품이다(박다미,200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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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볼파르트 60연습곡 분석

1. 교본의 전반적인 특징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인 볼파르트(Franz Wohlfahrt 1833∼1884)는 독일

Leipzig에서 태어났으며 저명한 피아노 교사인 하인리히 볼파르트(Heinrich

Wohlfahrt)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그 자신이 가르치기 위해 만든 레슨용

연습곡 및 지도 책자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볼파르트는 바이올린 60연습곡(60 Studies op. 45)을 1874년 독일 Leipzig에서 출

판 하였다. 이 교본을 난이도로 분류되어진다면 제 1권은 초급과정을 막 마치고 셰

프치크의 활쓰기, 테크닉, 트릴 교본을 습득한 학생들을 위한, 제 2권은 제 3포지션

음계까지 익힌 학생들을 위한 연습곡 교본이라 할 수 있다. 이 교본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권은 연습곡 NO. 1부터 NO. 30까지 실려 있으며 주로 제 1포

지션(First Position)에서의 연습, 제 2권은 연습곡 NO. 31부터 NO. 60까지 실려 있

으며 1권과 달리 제 2포지션(Second Position), 제 3포지션(Third Position)에서 연

습들로 이루어져 있다.

볼파르트 60연습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볼파르트 연습곡에 구성되어 있는 곡의 적절한 배치를 꼽을 수 있다. 이

교본을 조성으로 분석하면 연습하기 쉬운 조성으로 이루어진 연습곡을 곡 번호에

맞게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장조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악보를 쉽

게 볼 수가 있다.

둘째로 중급과정에서 익혀야 할 다양한 운궁법(Bowing Technic)이 구성되어 있

다. 데타셰38)(Détaché)를 기본으로 레가토39)(Legato), 스타카토40)(Staccato), 포르타

38) 데타셰 : 음 하나 하나를 각 활로 켜는 주법으로 음표의 길이만틈 충분하게 켜야 한다.

39) 레가토 : 음을 원활하게 이어서 켜는 주법으로 슬러가 붙은 음을 같은 활로 이어서 켜는 방법과 활을 바꾸어 부드럽

게 켜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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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41)(Portato), 스피카토42)(Spiccato), 마르텔라토43)(Martellato), 리코셰44)(Ricochét),

트레몰로45)(Tremolo)주법을 연습하고 익힐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을 통하여 학생들이 중급과정에서 익혀야 할 다양한 활쓰기 연습을 함으로써 악곡

을 보다 완성도 있게 연주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 셋째로는 균형 있게 왼손과 오른손의 테크닉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각 연

습곡 마다 제시된 다양한 활쓰기 방법은 활을 조절하는 테크닉을, 여러 가지 리듬

연습은 왼손손가락의 민첩한 운지 테크닉을, 1번 손가락을 오랫동안 짚고 독자적으

로 손가락 짚기의 운지법은 왼손 손가락의 올바른 움직임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발달 시켜준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곡마다 제시된 빠르기말에 기초하여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여 주법을 익힌 다음 최종적으로는 메트로놈에 맞추어 느린 템포부터 단계

적으로 빠른 템포까지 일정한 박자로 연습하도록 해야 한다.

2. 교본의 운궁법 분석

활을 잡는 법은 각 나라별 특징으로 구분되며 이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오른손 둘째손가락의 첫째마디(joint)와 둘째 마디의 관절(knuckle)이 거의 수평이

되게 아래쪽으로 활을 누르며 엄지손가락은 셋째손가락과 반대 측에 놓는 독일식이 있다.

40) 스타카토 : 손목과 손가락의 압력으로 활을 재빨리 움직여 각 음에 악센트를 붙여서 끊는 주법이다.

41) 포르타토 : 슬러가 붙은 2개 이상의 음을 한 활로 켜는 주법이다.

42) 스피카토 : 활대의 자연스러운 탄력을 이용하여 활을 튕기는 주법이다.

43) 마르텔라토 : 위 활로 미리 압력을 가하고 있다가 강한 엑센트를 붙이면서 순간적으로 음을 끊어서 켜는 주법이다.

44) 리코셰 : 활대의 탄력을 이용하여 여러 음을 한 활로 튀기는 주법이다.

45) 트레몰로 : 같은 음을 끊어서 켜는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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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일식 활 잡는 법

둘째로 오른손 둘째손가락의 둘째마디의 측면으로 활을 접촉하며 둘째손가락과 셋째 손가

락과의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첫째 손가락은 셋째 손가락의 반대 측에 놓는 프랑스 벨기에식

이 있다.

[그림 4] 프랑스 벨기에식 활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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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둘째손가락의 둘째마디와 셋째마디가 결합되는 지점의 측면으로 활을 누르며,

첫째 마디로 활을 감싸 쥔다.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 사이는 약간의 공간을 만들고 다섯째

손가락은 활의 아래 부분에서 연주할 때만 활에 붙이는 러시아식이 있다.

[그림 5] 러시아식 활 잡는 법

활을 잡는 법은 오늘날에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뤼시앙 카페46)(Lucien Capet, 1973

∼1928)가 정립한 둘째손가락의 둘째관절 바로 옆을 지나 다섯째 손가락 밑에 이르게 하고

첫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은 마주보게 짚도록 하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이때 첫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으로 만들어진 고정된 동그라미는 활의 중심점이 되며 집게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활 윗부분과 밑 부분에서 보조역할을 맡게 된다.

운궁은 팔, 손, 손가락의 혼합된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활은 항상 브릿지47)(bridge)와

평행을 유지하여야 잡음이 나지 않고 건강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악곡에서 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브릿지와 가깝게, 약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판과 가깝게 위치하여 소리를 내도

46) 뤼시앙 카페 :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이며, 그는 1893년 카페 현악 4중주단을 프랑스에서 결성하였다. 전체적인

앙상브릉 f중시하는 20세기 4중주단과 달리 제1바이올린이 주도하는 자유분방한 연주가 이색적이었다.

47) 브릿지 : 현악기의 부분 명칭으로, 현을 적당한 높이로 유지하게 하고, 그 진동을 표한에 전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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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그리고 브릿지에 의해 각 현마다 각도가 다르므로 G선에서 연주할 때에 팔꿈치를

올려주고 E선 쪽에서는 점점 낮추어 팔과 줄과의 각도 관계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운궁의 기술은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면, 왼손의 기술만큼 어려워지므로 연습곡을 통해 익

혀야 한다. 운궁에는 활을 줄에 밀착시켜 켜는 것과 튀겨서 켜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데타셰(Détaché), 레가토(Lagato), 스타카토(Staccato), 포르타토(Portato), 마

르텔라토(Martellato), 트레몰로(Tremolo)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스피카토(Spiccato), 리코셰

(Ricochét) 등이 있다.

볼파르트 교본에서는 활쓰기 기호로 온활쓰기(W.B.), 중간활쓰기(M.), 위반활쓰기(U.H.),

밑반활쓰기(L.H.), 활끝쓰기(Pt.), 활밑쓰기(Fr.)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볼파르트 60연습곡의 운궁법을 분석 한 것이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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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Key 운궁법

장조 단조 데타셰 레가토 스타카토 포르타토 스피카토 마르텔라토 리 코 셰 트레몰로

1 C 〇

2 C 〇

3 G 〇

4 G 〇

5 F 〇

6 F 〇 〇

7 B♭ 〇

8 a 〇

9 D 〇

10 A 〇

11 E♭ 〇

12 E♭ 〇 〇

13 G 〇

14 D 〇

15 C 〇

16 C 〇

17 D 〇

18 G 〇

19 c 〇

20 g 〇

21 G △ 〇

22 C 〇

23 F 〇 △

24 C △ 〇

25 D 〇 〇

26 e 〇

27 G △ 〇

28 G 〇 〇

29 A 〇

30 G 〇

<표 1> 볼파르트 바이올린 60연습곡 운궁법 분석

데타셰(Détaché), 레가토(Lagato), 스타카토(Staccato) 포르타토(Portato), 스피카토(Spiccato), 마르텔라토(Martellato),

리코셰(Ricochét), 트레몰로(Trem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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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Key 운궁법

장조 단조 데타셰 레가토 스타카토 포르타토 스피카토 마르텔라토 리 코 셰 트레몰로

31 C 〇

32 C 〇

33 G 〇

34 D 〇

35 C 〇 〇

36 D 〇

37 B♭ 〇 〇

38 B♭ 〇 △ △

39 C 〇

40 G 〇

41 D 〇

42 C 〇

43 E♭ 〇

44 a △ 〇

45 C 〇 △

46 A 〇

47 a 〇

48 C 〇

49 c 〇

50 G 〇 〇

51 F 〇

52 C 〇

53 B♭ 〇

54 D 〇

55 C 〇

56 g 〇 △

57 d 〇

58 G 〇

59 G 〇 △

60 G 〇 △

위의 <표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분석을 위해 8가지 활쓰기로 나누었으며,

의도되지 않은 불규칙 활쓰기는 제외하였다. 또한 각 연습곡 마다 작곡된 목적에

따라 주요목적을 ○로, 부수적인 목적을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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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연습곡 60곡 중 대부분이 장조성 곡이었으며, 그 중 다장조(C Major)

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운궁법으로는 데타셰, 레가토, 스타카토, 포르타토,

스피카토, 마르텔라토, 리코셰, 트레몰로가 쓰여 졌으며 이 중 주목적으로 레가토

주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스피카토, 리코셰, 트레몰로는 각각 1번만 사용되

었다.

1) 데타셰(Détaché)

음 하나 하나를 각 활로 켜는 주법으로 음표의 길이만큼 충분하게 켜야 하고

활을 바꿀 때 음량과 음질을 고려하여 음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

이 주법은 활의 어느 위치에서 느린 템포부터 빠른 템포까지, 활도 다양하게 사용

하여 켤 수 있으며 활의 위치와 손의 압력을 이용하여 음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활을 지판 쪽에 가깝게 많이 사용하면서 압력을 줄이면 음색은 부드러워지며, 반대

로 활을 브릿지 가까이에서 적게 사용하면서 압력을 가하면 강하고 단단한 음색이

만들어 진다. 또한 손목과 손가락의 압력을 이용하여 앞팔의 보조운동으로 켜면 처

음부터 끝까지 절도 있는 고른음을 낼 수 있다.

데타셰는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 주목적으로 1, 2, 3, 5, 7, 11, 19, 23, 31, 34, 36,

37, 38, 49번곡에서 14번 사용되었다.

[악보 1] 데타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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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가토(Lagato)

음을 원활하게 이어서 켜는 주법으로 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한 가지는

슬러가 붙은 음을 같은 활로 이어서 켜는 주법으로 이것을 레가투라라 한다. 레가

투라로 활이 다른 줄로 옮겨 질 때, 활이 브릿지 모양의 각도에 비해 필요 없이 너

무 경사지게 옮기거나 또는 속력이나 압력이 고르지 않으면 어색한 강약이 붙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활을 바꾸어 켜는 주법으로 활이 바뀔 때 조그마한 잡음이라

도 들리지 않도록 슬러가 붙은 음을 한활로 켜는 것과 같이 원활하게 소리를 내도

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의 방향을 바꿀 때 손목을 부드럽게 운동 하도록 하

며 활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레가토는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 슬러가 붙은 음을 같은 활로 이어서 켜는 주법

을 주목적으로 6, 8, 9, 10, 12, 16, 17, 18, 20, 22, 25, 26, 28, 29, 30, 33, 35, 37, 39,

41, 42, 43, 46, 47,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번곡에서 36번 사용되었

으며, 활을 바꾸어 켜는 주법을 주목적으로 4, 13, 14, 32번곡에서 4번 사용되었다.

[악보 2] 각활 레가토

[악보 3] 슬러 레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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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카토(Staccato)

손목과 손가락의 압력으로 활을 재빨리 움직여 각 음에 악센트를 붙여서 끊는

주법이다. 주의 할 점은 음과 음 사이에 빨라지기 않게 쉼표를 충분히 쉬어야 하

며, 강한 음을 낼 때는 쉼표를 짧게, 활의 위 끝을 사용할 때나 작음 음을 낼 때는

쉼표를 길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스타카토는 템포에 따라 두 가지 다

른 운동으로 구분된다. 그리 빠르지 않은 템포에서는 마르텔레와 같이 음 하나 하

나에 압력을 미리 준비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이며, 이 운동은 어느 정도 이상의 빠

른 템포에서는 이 방법으로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빠른 템포에서는 활을 긴장시

켜 생기는 근육의 경련운동이나 집게손가락의 아주 섬세한 상하운동의 연속적인

동작으로 연주한다. 또한 스타카토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템포를 변화 있게 또는 리

듬도 변화 있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타카토는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 주목적으로 21, 25, 28, 35, 44, 49곡에서 6번

사용 되었다.

[악보 4] 스타카토

4) 포르타토(Portato)

슬러가 붙은 2개 이상의 음을 한 활로 켜는 일종의 데타셰와 비슷한 것으로 활

을 멈추지 않고 계속 켜면서 각 음마다 집게손가락 또는 팔과 혼합된 운동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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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력을 가했다가 풀었다 하는 연속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이 활쓰기는 손가

락과 손목운동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음을 내는 방법과 손목을 쓰지 않고 팔꿈치와

관절의 회전운동에 따른 앞 팔의 적당한 운동을 이용하여 쎈 음을 내는 방법이 있

다. 이와 같은 활쓰기는 음과 음 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 음 하나 하나를 더

욱 뚜렷하고 풍부하게 나타낼 때 또는 활의 방향을 바꿀 때 사용된다.

포르타토는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 주목적으로 24, 45번곡에서 2번 사용되었다.

[악보 5] 포르타토 

5) 스피카토(Spiccato)

활대의 자연스러운 탄력을 이용하여 활을 튕기는 주법으로 줄에 닿았다 떨어졌

다 하는 것만 제외하면 데타셰와 매우 비슷한 운동이다. 이 주법은 매우 짧고 음색

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날렵한 소리를 낸다. 스피카토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활

중간이나 활 끝 쪽에서 손목을 사용하여 가볍게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느리게 하

기 위해서는 활 밑쪽에 음 하나 하나 마다 팔의 개별적인 운동으로 튀기도록 해야

한다. 활 밑쪽에서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팔에서 손목으로 움직임을 변화시

켜야 한다.

스피카토는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 주목적으로 6번곡에서 1번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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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스피카토

6) 마르텔라토(Martellato)

위 활로 미리 압력을 가하고 있다가 강한 엑센트를 붙이면서 순간적으로 음을

끊어서 켜는 활쓰기 주법이다. 이 주법은 활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연습하기 전에

활을 앞 뒤로 움직여보면서 움직임을 익힌 다음 손목과 손가락의 압력을 알맞게

조절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또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활은 브릿지와 평행하게 쓰

도록 한다.

그리고 소리를 내기 전 활에 미리 압력을 가할 때는 집게손가락으로 활대가 활

털에 닿을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었다가 압력을 적당하게 풀어준 주도록 하며, 주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쉼표보다 길게 멈추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연습하도록 한

다. 마르텔라토는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 주목적으로 12, 26번곡에서 2번 사용되었

다.

[악보 7] 마르텔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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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코셰(Ricochét)

활대의 탄력을 이용하여 여러 음을 한 활로 튀기는 주법으로 주로 내리는 활에

서 많이 쓰인다. 이 주법은 활대는 줄 위 약 2∼3cm 높이에서 가볍게 유지하고 어

깨를 부드럽게 한 다음, 팔의 상하운동에 따라 손목과 손가락의 힘으로 줄 위로 쳐

내리며 절도 있게 쳐서 그 반동을 이용해서 줄에서 활을 떼면서 소리를 내도록 한

다.

활은 보통 중간에서 끝 쪽으로 약간 옮긴 위치에서 잘 튀겨지며, 활은 적게 사용

해야 하며 집게손가락의 압력으로 템포를 조절하도록 한다. 이 활쓰기는 한 번의

운동으로 여러 음을 튀겨야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음을 연주하기에는 불편하므로

보통 2개, 3개. 4개. 6개 정도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 주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활을 내렸다가 올릴 때의 운동이 연결되어야 한다.

즉 한 번의 운동은 내렸다가 올릴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올릴 때에도 같은 반

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리코셰는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 주목적으로 40번곡에서 1번 사용되었다.

[악보 8] 리코셰 

8) 트레몰로(Tremolo)

같은 음을 끊어서 켜는 것으로 이것을 스피카토나 살탄토로 켜기도 한다. 트레몰

로를 할 때는 활을 빠르게 움직여야 하므로 팔의 운동을 이용하기 보다는 손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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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잡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볍게 움직이도록 한다. 그리고 활 밑부분은 무겁고,

활 윗부분은 가벼워서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중간 활에서 사용 하도록

한다.

트레몰로는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 주목적으로 14번곡에서 1번 사용되었다.

[악보 9] 트레몰로

3. 교본의 운지법 분석

운지법이란 손가락쓰기, 핑거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떤 음을, 또는 어떤 일

련의 음을 연주할 때 어느 손가락을 짚고, 어떤 순서로 손가락을 움직이는가에 대

한 테크닉으로 연주를 하는데 있어 정확성뿐만 아니라, 음색이나 음량 등에도 관계

되며, 연주 표현 면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준다. 손가락의 사용법은 음표의 위나 아

래에 숫자를 붙여서 나타내며, 이는 곡의 선율이나 음색, 손의 구조적 움직임을 고

려하여 결정짓는다.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현악기에서는 악기의 목의 위치에 의해

제1포지션, 제2포지션과 같이 이동하는 왼손의 위치로 각각 운지법이 정해진다.

다음은 볼파르트 60연습곡의 운지법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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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지법(Fingering) 세부적 분류 곡 번호

음정

3번 손가락 세밀히 짚기 6, 9, 11, 12

벌려 짚기 10

임시표 음정 듣기 19, 30, 43, 46, 50, 57

손가락 오래 짚기

1번 손가락 1, 18, 26, 32

2번 손가락 12, 26

4번 손가락 11, 21, 27, 50

4번 손가락 짚기

같은 포지션에서 벌려

짚기
6, 18, 23

포지션 이동 없이 벌려

짚기

14, 17, 30, 39, 41, 42, 43,

48, 51

하모닉스 42, 46, 47, 54, 55, 57

민첩하게 움직여서 짚기 1, 6, 7, 13, 46

다른 손가락이 도와주기 23, 30, 41

꾸밈음 42, 52, 56, 57

트릴 52

포지션 이동

2포지션 이동 연습 41, 48, 49

3포지션 이동 연습

36, 37, 38, 43, 44, 46, 47,

57, 58

단계적 옥타브 포지션

이동 연습
50, 55, 56,

화음 포지션 이동 연습 53, 59

옥타브 27, 44, 56, 60

중음주법

27, 28, 38, 53, 56, 57, 58,

59

반복 짚기 18, 51, 59

단계적 반음 짚기 16, 54

<표 2> 볼파르트 60연습곡 운지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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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볼파르트 60연습곡에서는 13가지의 운지법으로 분

류되었다. 즉, 음정, 손가락 오래 짚기, 4번 손가락 짚기, 하모닉스, 민첩하게 움직

여서 짚기, 다른 손가락이 도와주기, 꾸밈음, 트릴, 포지션 이동, 옥타브, 중음주법,

반복 짚기, 단계적 반음 짚기 이다. 특히 손가락 오래 짚기, 음정 연습을 할 때 3번

손가락 세밀히 짚기는 주로 제 1권에서 많이 나왔으며 이는 기본적인 왼손운지법

으로 초급을 막 마친 학생들의 바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 2권에서는 포지션 이동 연습을 많이 요구 하고 있다.

1) 음정

(1) 3번 손가락 세밀히 짚기

3번 손가락은 의식 없이 짚을 경우 손 구조적 모양의 문제로 인해 손가락이 끝

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음정이 낮게 짚어진다. 그러므로 3번 손가락을 짚을 때는 손

가락 끝을 비틀어서 짚어야 하며, 특히 반음관계를 짚을 때는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 [악보 10]에서와 같이 4번 손가락을 떼기 전에 3번 손가락을 비틀어서 짚은

다음 4번 손가락을 떼도록 연습하여야 한다.

[악보 10] 3번손가락 세밀히 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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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려 짚기

조성에 따라 통상적인 운지법에 벗어난 형태로 손가락간의 간격을 늘려 짚을 경

우가 있다. [악보 11]에서는 1번 손가락이 솔♯이기 때문에 1포지션 보다 반 포지

션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음정을 들어가며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평소 보다 더 많이 벌려 짚도록 한다.

[악보 11] 손가락 벌려 짚기

(3) 임시표 음정 듣기

예외적인 화성진행으로 인해 임시표가 갑자기 곡에서 나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연습할 때는 평소 짚었던 손가락의 간격에 의존하여 연습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선

율을 세밀히 음정을 들어가며 연습해야 한다. [악보 12]에서는 가장조이고 마디마

다 임시표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악보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마디

에서 두 번째 칸 라음에 임시표가 붙어 있다. 하지만 높은 라음에는 붙어 있지 않

으므로 주의 깊게 운지 하도록 한다.

[악보 12] 임시표 음정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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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가락 오래 짚기

같은 현 또는 다른 현으로 손가락을 짚을 때 다음 연주하는 음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최대한 오랫동안 짚도록 한다. 이는 왼손을 운지 할 때 불필요한 운동을 막

아 체계적으로 짚는 습관을 길러주며, 바른 손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된다.

(1) 1번 손가락 오래 짚기

1번 손가락 미는 다른 손가락을 짚을 때 계속 짚고 있도록 한다. 1번 손가락은

중심이 되어 손가락 간격에 의해 다른 손가락을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

[악보 13] 1번 손가락 오래 짚기

(2) 2번 손가락 오래 짚기

[악보 14]는 부드럽게 레가토로 연주해야 하며 2번 손가락 솔음은 계속 나오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짚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솔음 뒤로 나오는 레음은 A현에서 짚어야 하

기 때문에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2번 손가락이 A현에 닿지 않도록 손가락 끝으로

세워서 짚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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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2번 손가락 오래 짚기

(3) 4번 손가락 오래 짚기

[악보 15]에서는 4번 손가락 시음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정확한 음정으로 운지하

기 위해서는 1마디와 2마디에서는 항상 4번 손가락이 뻗은 채로 지판 위에서 준비

하도록 하고, 3마디와 4마디에서는 계속 짚은 상태에서 D현을 운지 하도록 한다.

[악보 15] 4번 손가락 오래 짚기

3) 4번 손가락 짚기

(1) 같은 포지션에서 벌려 짚기

1번 손가락 떼지 않고 4번 손가락을 벌려 짚도록 한다. 이는 1번 손가락이 포지

션에 중심이 되어 항상 일정한 손가락 간격에 의해 정확하게 운지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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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 그리고 [악보 16]에서는 1번 손가락이 1포지션보다 반 포지션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번 손가락을 평소보다 많이 벌려서 짚도록 한다.

[악보 16] 같은 포지션에서 벌려 짚기

(2) 포지션 이동 없이 벌려 짚기

다른 현으로 이동해서 짚거나 또는 다음 포지션으로 이동해서 짚을 경우 음색이

달라지거나 음정이 불안하게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혹 4번 손가락을 뻗어

서 짚는다. 즉 [악보 17]과 같은 경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은 이동하지 않고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4번 손가락을 뻗어서 짚도록 한다.

[악보 17] 포지션 이동 없이 벌려 짚기

4) 하모닉스

하모닉스는 손가락이 줄을 지판에 눌러 붙이지 않고 가볍게 댄 정도로 소리 내

는 주법으로 투명한 음색의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모닉스는

자연적 하모닉스와 인위적 하모닉스 두 가지고 구분되며, 자연적 하모닉스는 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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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나타내며 인위적 하모닉스는 이중 음표로 표기 된다.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

서는 손목과 손가락에 힘을 풀고 줄 위에 정확한 위치에 갖다 대도록 하여야 한다.

음의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이 위치하지 않으면 지저분한 소리가 나므로 주의하도

록 한다.

[악보 18] 하모닉스

5) 민첩하게 움직여서 짚기

왼손 손가락을 독립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연습으로 특히 임시표가 붙

거나 다른 현으로 이동할 때 민첩함이 요구된다. 손가락의 힘을 빼고 손목의 흔들

림 없이 독립적으로 짚을 수 있도록 연습한다. [악보 19]에서는 1번손가락의 민첩

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악보 19] 민첩하게 움직여서 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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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손가락이 도와주기

임시표가 붙을 경우 같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짚으면 음이 끊어져 레

가토를 하기 힘들거나 정확한 음정을 소리 내기 어렵다. 즉 [악보 20]에서와 같이

다른 손가락을 이용하여 대신 짚으면 손가락을 떼는 잡음 없이 왼손을 운지하기

쉽다. 이때 G현, D현, A현, E현에서 각각 소리를 내고 운지를 해야 하므로 팔꿈치

를 앞으로 내밀어 다른 현에 닿지 않게 손가락 끝으로 세워서 짚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4마디에서 도♯을 3번 손가락으로 짚을 때 손가락 간격을 생각하여 짚도록

한다.

[악보 20] 다른 손가락이 도와주기

7) 앞꾸밈음

기본 악곡에 선율이나 음에 추가적으로 붙이는 음으로 이는 곡을 생기 있게 하

거나 연주자들이 기교 있게 연주하기 위해 쓰인다. 앞꾸밈음을 음에 붙일 때 가볍

고 자연스럽게 곡에 묻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때 박자가 느려지지 않게 주의

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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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앞꾸밈음

8) 트릴

트릴은 곡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음의 박자 안에서 2도상의 음을 마치 벨

이 울리듯 연속적으로 짚으며 tr로 표기한다. 트릴 연습할 때는 손가락 밑뿌리의

마디를 써서 고른 힘으로 쳐 내리도록 지판 위에서 항상 편한 상태로 있어야 하며,

이때 손가락을 너무 높이 올리지 않고 경련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각 음에 어색한 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트릴을 켤 때 잡음이 생기

지 않도록 활을 줄에 밀착시켜야 한다.

[악보 22] 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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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지션 이동

바이올린 스크롤 부분에 가까운 1포지션이 기본 포지션이며, 1포지션에서 소리

낼 수 없는 음역의 소리를 낼 때 혹은 선율적으로 부드러운 음색이나 같은 현의

음색을 만들기 위해 포지션 이동을 사용한다. 바이올린에는 기본적으로 7개의 포지

션이 있으며, 그보다 높은 음역을 연주하는 경우를 ‘하이 포지션’이라 한다. 포지션

을 이동할 때는 음과 음이 끊어지지 않게 손목의 힘을 빼고 재빠르게 엄지손가락

과 1번 손가락을 팔꿈치로 리드하여 옮기도록 한다.

(1) 2포지션 이동 연습

[악보 23]에서와 같이 같은 손가락으로 포지션을 이동할 경우 손가락을 떼고 이

동을 하면 음이 끊어지므로 힘을 빼고 밀어주도록 한다.

[악보 23] 2포지션 이동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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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포지션 이동 연습

포지션 이동을 할 때 그 다음 손가락을 지판 위에 미리 준비 해 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이동 하도록 한다.

[악보 24] 3포지션 이동 연습

(3) 단계적 포지션 이동 연습

1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을 같이 짚으면서 팔꿈치와 함께 이동하도록 한다. 3포

지션에서 2포지션, 1포지션으로 이동할 때 1번과 4번 손가락 간격을 조금씩 넓혀가

며 짚고 내려오도록 하며 반대로 1포지션에서 2포지션, 3포지션으로 이동할 때는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며 올라가도록 한다. 이때 글리산도처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1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은 옥타브 음정이므로 세밀히 음정을 들어

가며 연습하도록 한다.

[악보 25] 단계적 포지션 이동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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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음 포지션 이동 연습

포지션 이동을 할 때 항상 손가락이 현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도록 한다.

또한 포지션이 바뀔 때 손가락 간격을 조절하며 이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화음을

짚을 때 활에 힘에 가해지지 않고 각각의 음이 고르게 소리 나도록 해야 하며, 각

음의 길이와 악상에 맞게 활의 양을 생각하면서 연습한다.

[악보 26] 화음 포지션 이동 연습

10) 옥타브

옥타브 연습은 왼손의 틀을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 포지션 마다 1번과 4

번 손가락 간격을 달리 하여 짚어야 하며, 정확한 음정 연습을 위해 한번은 낮은음

만을 한번은 높은음만을 따로 켜서 세밀히 들어 보도록 한다. 이때 왼손의 엄지손

가락 근육이 굳어지지 않도록 손목과 엄지손가락 힘을 빼서 연습해야 한다.

[악보 27] 옥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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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음주법

중음 연주는 손가락의 힘을 빼고 바른 손가락 모양 옆에 현에 닿지 않도록 손가

락 끝으로 짚어야 한다. 또한 포지션을 이동하거나 현을 옮기면서 중음을 연주할

때는 현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옮기도록 한다. 중음을 연습

할 때는 중음에서 어떤 음이 선율인지를 판단한 다음 그 음의 더 울릴 수 있도록

활의 각도를 조절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악보 28] 중음주법

12) 반복 짚기

반복 짚기는 트릴과 비슷한 주법으로 소리가 경쾌하게 들릴 수 있도록 손목에

힘을 빼고 손가락 끝으로 지판을 때리도록 한다. 특히 4번 손가락은 작고 약하므로

주의하여 연습 하도록 한다.

[악보 29] 반복 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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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계적 반음음계 짚기

악곡에서 단계적으로 반음음계가 나올 때는 음이 연결 되게 손가락을 떼지 않고

재빠르게 밀어서 손가락 패턴에 유의하여 운지 하도록 한다. 이때 밀어서 운지 할

때 글리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악보 30] 단계적 반음음계 짚기

4. 교본의 분석결과

1) 시사점

볼파르트 60연습곡 분석 결과 조성, 운궁법, 운지법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시사점

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볼파르트 60연습곡은 연습하기 쉬운 장조 위주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성 분석 결과 연습곡 60곡 중 장조성은 51곡 단조성은 9곡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장조성 곡에서는 다장조(C Major)가 15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사장조(G Major) 14곡, 라장조(D Major) 8곡, 사장조(F Major)와 내림나장조(B

♭Major) 4곡, 가장조(A Major)와 내림마장조(E♭Major) 3곡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단조성 곡에서는 가단조(a minor) 3곡, 다단조(c minor)와 사단조(g min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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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마단조(e minor)와 라단조(d minor) 1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볼파르트 60연습곡은 초급과정을 막 마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익힐

수 있는 기본 주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궁법 분석결과 8가지

운궁법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운궁법 분석 결과 주목적으로 레가토가 40번, 데

타셰 14번, 스타카토 6번, 포르타토와 마르텔라토 2번, 스피카토와 리코셰 그리고

트레몰로가 1번 사용되었다. 특히 레가토 주법은 각 활로 음을 연결하는 곡, 슬러

와 각 활이 혼합되어 있는 곡, 전체 슬러로 되어있는 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볼파르트 60연습곡은 운지법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지법 분석 결과 운지법의 기본인 3번 손가락 세밀

히 짚기, 손가락 오래 짚기, 4번 손가락 같은 포지션에서 벌려 짚기, 민첩하게 움직

여서 짚기와 같은 테크닉은 볼파르트 60연습곡 1권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리고 제 2권에서는 주로 임시표 음정 듣기, 포지션 이동 없이 벌려 짚기, 반복짚기,

하모닉스, 트릴, 꾸밈음 주법이 나오면서 1권보다 복잡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으며,

음정을 세밀하게 들어가며 연습해야 되는 다양한 포지션 이동, 중음주법, 옥타브

주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볼파르트 60연습곡은 중급과정의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운궁법과 운지법

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쉽게 테크닉을 익힐 수 있도록 짜임새 있

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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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역할

(1) 효과적인 레슨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정한 지도목표와 방

법은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계획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

생이 지루해 하지 않게 흥미를 유발시켜줄 수 있어야 하며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항상 교수법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학생

과의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의 현재 학습 수준을 파악하여 그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부 레슨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연습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연습 방법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연습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

도록 한다.

바이올린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때 항상 다음의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a. 학생에게 체계적인 연습과정을 제시하고 있는지

b. 연습과제는 학생의 테크닉을 분명하게 발달시키고 있는지

c. 학생이 정확한 음정과 운지법으로 연주하고 있는지

d. 학생이 일정한 박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고 있는지

e. 각 연습곡에 맞는 운궁법을 쓰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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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바이올린은 현악기에서 가장 섬세한 악기로, 연주에 있어서도 많은 테크닉을 요

구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바이올린 곡을 완성도 있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연습곡을 통한 테크닉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바이올린 연습곡의 대부분은 초보과정을 위

한 연습곡 또는 다양한 운궁법과 운지법을 이미 다 소화한 고급과정에서의 학생들

이 공부할 만한 것이 대부분이여서 중급과정을 위한 교본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중급과정을 위한 연습곡으로는 카이저 교본과 볼파르트 교본이 있으며 이 중 카이

저 교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사용하고 있다. 세광음악출판사에서

편찬하고 있는 카이저 교본은 각각 연습곡에 대한 연습 목적과 연습 방법을 자세

하게 제시하고 있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

국음악사에서 편찬되고 있는 볼파르트 교본은 카이저 교본과 비교하여 각각 연습

곡에 대한 주법 설명과 연습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지도와 연습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결과 학생들이 바이올린 연주에 필요한 다

양한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박자에 맞추어 악보보기 형식으로 끝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볼파르트 연습곡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바이올린의 기원과 발전을 통해 시대에 흐

름에 따른 바이올린의 형태와 연주자세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연습곡의 개념 및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볼파르트 연습곡 외에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출판되었던 연

습곡을 순서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1800년대의 연습곡 편찬은 프랑스 악파의 중

심인 가비니에로부터 시작하여 파리 콘서바토리 창단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

동한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현대에서 많이 쓰이

고 있는 연습곡들이 근대에 정립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볼파르트 연습

곡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열하였으며, 이 연습곡을 운궁법과 운지법의 두 가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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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분석한 결과 운궁법에서는 데타셰, 레가토, 스타카토, 포르타토, 스피카토, 마

르텔라토, 리코셰, 트레몰로로, 운지법에서는 13가지의 테크닉으로 분류 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볼파르트 60연습곡 분석 결과 조성, 운궁법, 운지법으로 나누어 분류

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볼파르트 60연습곡은 연습하기 쉬운 장

조 위주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볼파르트 60연습곡은 초급

과정을 막 마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익힐 수 있는 기본 주법 위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볼파르트 60연습곡은 운지법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본적인 테크닉은 곡

마다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반복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관화 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볼파르트 연습곡은 중급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다양한

테크닉 연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파르트 연습곡의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가르치

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학생들 각각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여 그 수준에 맞는 목표

를 정하고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습방법을 제시하여

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의식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할 때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연습곡의 분석을 통한 바이올린의 주법의 이해

를 통한 지도와 학습만으로는 음악적 문제 즉, 학생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직

면 하는 세부적인 테크닉 문제들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번 연구 결과로 제시된 분석을 길잡이 삼아 교사와 학생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레슨이 이루어 질 것이며 학생들은 실제 여러 작품들을 습득된 테크닉을 음악성

있게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볼파르트 연습곡이 중급 교본이라는 점에 초점

을 맞추어 중급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테크닉을 기준으로 운궁법과 운지법을 분석

하였다. 하지만 바이올린 테크닉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교

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볼파르트 연습곡의 음악적인 면의 분석 연구와 지

도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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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저자 제목 발행지

1800 Gavinies Les vingt-quatre matiness Paris

1800 Fioroillo Etudes de violin formant 36 caprices Vienna

1802-03
Baillot,Rode,

Kreutzer
Méthode de violin Paris

1803 Baillot Douze caprices op. 2 Paris

Fenkner Anweisungen zum violinspielen Halle

1807 André Anleitung zum violinspielen op. 30 Offenbach

1808 Lottin
Principes élémentaires de musique et de

violon

1810 Hering Praktische violinschule Leipzig

1810-11 Fröhlich Violinschule

Bologn

And

Bonn

1812 Kreutzer
Dix-neuf études ou caprices pour le

violon seul
Paris

1813 Rode
Vingt-quatre caprices en forme d'études...

dans les vingtquatre tons de la gamme
Paris

1818 Rolla 50 Petits exercices progressifs Leipzig

1820

Libon 30 Caprices, op. 15 Milan

Pganini 24 Caprices, op. 1 Milan

Rode
Douze études pour le violon avec accompagnement

de piano ad libitum op. posth.
Paris

ca.1820-

22
Rovelli Twelve capries op. 3 and 5

ca.1820 Mazas Méthode de violon suive d' un trairé des Paris

부 록

다음에 제시된 표는 19세기부터 20세기의 연습곡 교재 위주로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표 1).

<표 1> 19세기-20세기 바이올린 연습곡 연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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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s harmoniques en simple et double

chordes

Saint-Lubin Six caprices ou études, op. 42 Leipzig

1829 Biumenthal
Abhandiung über die Eigenthümlichkeit

des Flageolrts...auf der Violin
Vienna

1832 Spohr
Violinschule In drei Abtheilungen. Mit

erläuternden

1834 Beillot L'art du violon Paris

1837 Bergerre
Méthode de violon adoptée par le

Conservatoire de paris
Paris

ca.1840 Hohmann Praktische Violinschule Nuremberg

1840 Ries Violinschule für den Aufangs-Unterricht Leipzig

1842 Habeneck Méthode théorique et pratique Paris

Loder
For the Violin: The Whole of Modern

Art of Bowing
London

1843 Mazas

75 Etude méoidiques et progressives, op.

36
Leipzing

1844 Straub
Kurze Anleitung zum Violinspielen Für

Lehrer und Lernende
Stuttgart

Zimmerman

m
Praktische Violinschule(46 booklets) Dresden

1846 Vieuxtemps Six Concert Etudes, op. 20 Leipzig

1848 Dont

24 Vorubüngen zu Kreutzers und Rodes

Etüden, op. 37
Vienna

1848 Kayser Thirty-six Etudes, op. 20 Leipzig

1849 Dont Etüden und Kapricen, op. 35 Vienna

1850 Dont

Theoretische and praktische Beiträge zur

Ergänzung der Violinschulen und zur

Erleichterung des Unterrichts (8 parts)

Weiner-

Neustadt

Léonard La gymnastique du violon Maines

1854 Wieniawski L'école moderne, op. 10 Leipzig

1855 Dancla
Méthode élémentaire et progressive du

violon, op. 52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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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Wälder

Violinschule zum eigentlichen Hausgebrauch,

oder zum Unterricht für Zöglinge fur Stadt

und Land

1858-60 Bériot Méthode de violin en 3 parties Paris

1859 Dancla Ecole du mécanisme, op. 74 Leipzig

1863 Wieniawski
Études-caprices avec accompagnement d'

un second violon, op. 18
Leipzig

1867 Bériot
Ecole transcendante du violon, annexe de

la méthode
Mainz

Kayser Neueste Methode des Violinspiels, op. 32 Hamburg

1870
Ludwing

Able

6 grosse Etüden nach Motiven aus Wagners

Der fliegende Holländer und Tannhäuser
Berlin

1874 Wohfahrt 60 Etüden Leipzig

1875 Schradieck Die schule der Violintechnik Hamburg

1878
Jesùs de

Monasterio
20 Et. art. de Concert Madrid

1880 Schröder Preis- Violinschule für Lehrerseminarien Cologne

1881-

1901
Sevick

Schule der violintechnik, op. 1 (4 vols),

Schule der bowingtechnik, op. 2, 40 Variation

in an easy style, op. 3, Violin tutor for beginners,

op. 6, Preparatory trill exercisec, op. 7,

Changes of positions op.8, Double-stop

proficiency exercises, op. 9, Schule der

Intonation on a harmonic basic, op. 11

Leipzig

1886 Sauret 20 grandes études, op. 24 Leipzig

1890 Ysaÿe
Exercises et gammes

(published 1967 by Szigeti, ed.)

1892 Lippich Über die Wirkungsweise des Violinbogens Leipzig

1893 Viardot Neuf études-caprice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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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Viardot L'archet (twenty etude)

1911

Carl Flesch

Basic studies for violin practice

1921 Studies and exercies for violin 1-3

1923-28 The art of violin piating 1-2

1926 Scale system

1931 Problems of tone production in violinpiaying

1943 Violin fingering; its theory and practice

1957 The memories of carl fle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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